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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안재홍의 문화건설론1930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일제의 강압적동화정책에의비판적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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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I.

년대 중반 즈음 민세 안재홍 은 일제의 강압통民世 安在鴻

치 속에서 이에 대응하는 지식인이나 지도자들의 행동유형을 대체로 최좌익 사

회주의운동 좌익 비타협 민족운동 우익 자치론자 등을 포함한 타협적 민족

운동 최우익 친일파 등 가지로 구분하여 이해했다 이러한 구분은 현대적

의미의 좌우 구분과는 매우 다른 것으로 이때는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여부가

좌우 구분의 주요한 기준이어서 저항하고 투쟁하는 쪽을 좌 로 수긍하고 협조하

는 쪽을 우 로 간주했던 것이다

그러나 민세는 최우익 으로 표현된 이른바 친일자류 는 사상적으로親日者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정치학 전공

천관우 해제 안재홍선집간행위원회편 민세안재홍선집 지식산업사 쪽 이후로는｢ ｣   

선집 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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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본질이 매우 모호 또 번잡 할 뿐 아니라 정치적 사행심 의 노예 이거射倖心

나 회색분자 의 관망 을 벗어나지 못하는 기회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이灰色分子

들이 과연 엄정 한 일계파 로 불리울 수 있을지 자못 의심스럽다고嚴正 一系派

지적하였다 그래서 민세는 일제에 대한 명확한 태도 표명과 관련하여 당시의 조

선엘리트들을 비타협주의자 사회주의자 그리고 민족주의자들을 포함하는 좌파

민족주의 와 총독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거나 이른바 정치적

자치를 명분삼아 활동하던 명망가들을 포함하는 우파민족주의 로 구분하는 것

을 선호했던 것 같다

따라서 그가 생각한 좌익 은 이른 바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다 포함되는

개념이었는데 이는 그가 좌익각파 라는 용어를 사용한데서도 살필 수左翼各派

있다 다시 말해서 년대 중반 이후 민세에 있어서 좌익 이란 용어는 비타협

반제국주의 협동전선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운동세력들을 통틀어 일컫는 포괄적인

개념이었다 그가 신간회 의 총무간사 로서 이상재 등 민족진영新幹會 總務幹事

원로들 및 사회주의 계열의 인사들과 함께 신간회의 창립과 활동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것도 그가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비타협민족주의자로서의 자아인식과 결단決

이 분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斷

그런데 이러한 민세의 비타협민족주의노선은 오늘날 문화적 민족주의

로 불리고 있는 이광수 등 동아일보계 민족주의자들의 생각과 행동과

확연히 구별된다 문화민족주의자들 은 일제의 문화정치가 제공한 기회들을 국

권회복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는 호기 로 간주하고 일본의 식민당국과 협好機

조하여 정치적 자치의 실천과 더불어 경제 교육 문화 각 방면에서의 발전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민세 안재홍이 년대 동안 조선일보 에 쓴 많은 논설≪ ≫

안재홍 조선인의 정치적 분야 조선일보 년 월 일자 사설 선집 쪽 참조≪ ≫｢ ｣   

김인식 안재홍의 신민족주의 사상과 운동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 참조｢ ｣

민세는 이들을 민족적 타협운동 으로 규정하고 이는 일본총독 당국의 양해 혹은 종용 아래에서

비로소 있을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이들은 대중이란 흔히 공리적 견지로서 움직이

기 쉽다는 약점을 이용할 것 이라면서 첫째 철저한 해방으로 가는 일단계로서 타협운동을 내세울

것이며 둘째 각 지방에 철도 항만건설 교육시설보급 등과 같은 물질적 이익 증진을 미끼삼아 인

민들을 끌어들이고자 할 것이며 셋째 지사 과장 군수 면장 등에 조선인을 기용하면서 허영심과

명예욕을 이용하여 유능한 인사들을 동원할 것이라고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경계하였다 안재홍 조｢

선 금후의 정치적 추세 조선일보 년 월 일자 사설 선집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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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사들 속에도 민족문화운동과 민중계몽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있으

나 그러한 문화적 민족주의 의 성격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견해들이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특히 민세 자신이 수시로 감시와 호출을 당하고 투옥이 반복되는

가운데 민족문화와 역사 및 당시의 시사문제들에 관해 쓴 그의 여러 글들에는 이

광수나 최린 등과 같은 지식인들의 그것과는 다른 민족적 위기의식과 사상적 전

략적 프로젝트들을 적잖이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필자는 년대에 걸쳐 민세가 발표했던 논설과 기사들을

검토하여 그가 주장하고 실천했던 비타협적 민력양성운동 혹은 문화건설론

의 내용과 성격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우선 신간회 좌절 이

후 해방직전까지 민세가 비타협민족주의자로서 행동했던 내용들을 일잠한 다음

년대 식민지조선에 대한 그의 정치사적 상황인식을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대

표적인 민공협동 民共協同 의 사례였던 신간회 를 해소시켰던 공산주의新幹會

자들의 분파적 국제공산주의운동 및 일제당국의 동화정책에 대한 그의 비판적

대응논리와 전략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저 김민환역 일제하 문화민족주의 나남출판  

쪽 및 제 장을 참조 이 책에서 분석된 문화적 민족주의 는 물론 일제 치하에서 등장했던 이광수

나 최린 같은 인물들이 주동이 되었던 자치론자들의 논리와 행동들을 규정하는 분석개념으로 이는

물론 헤르더의 문화민족주의와는 전연 구별되는 것이다 각주 참조 그러나 최근 년대

동아일보의 사설 내용분석을 통해 동아일보계 민족주의자들은 일제가 종용한 동화주의적 타협을

거부하고 인도식 독립주의 자치론에 따른 담론투쟁을 벌였음을 밝힘으로써 동아일보계 지식인

들 혹은 이른바 문화민족주의자들에 대한 일방적 매도를 경계하였다 김용직 년대 일제 문｢

화통치기 민족언론의 반패권 담론투쟁에 관한 소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식민지근대화론의｣  

이해와 비판 백산서당 쪽 참조 

이것은 민세가 운동 이후 년간의 체험과 정세변화 그리고 특히 신간회의 좌절을 경험한 다ᆞ

음 초신적 신진에는 분명하면서 실천의 생활에서는 오히려 저열한 구형태에 침체 및 정돈하고

있는 상태 를 탈피할 것을 절규하면서 내세운 민중운동의 새 전술 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천관우

앞의 글 쪽

문화건설론 은 민세가 쓴 문화건설 사의 란 기명사설에서 착안하여 대에 걸쳐 그｢ ｣

의 문화관련 견해들을 문화민족주의 와 구별 총칭하여 필자가 만든 한 용어이다

민공협동 은 신간회운동에서 보듯 민족진영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민족통일

전선을 형성하여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좌우합작으로 민세 안재홍은 신간회에서의 경험을 살려 해

방직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 좌우합작운동에서 이같은 방식에 의한 통일임시정부의 수립을 꾀하

였다 정윤재 다사리공동체를 향하여 민세 안재홍 평전 한울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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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시련기속의 안재홍 년부터 해방직전까지II.“ ” : 1930

민세 안재홍은 이미 년 독립만세운동 직후 청년외교단사건으로 차 옥ᆞ

고를 치른 바 있는데 년 월 신간회의 창립 이후 년 신간회가 공식으로

해체되기까지 약 년여 동안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으로 있으면서도 일본의 정책과

한민족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을 씀으로써 두 차례의 옥고를 더 치렀다

그리고 그는 년 월 조선일보의 부사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 사설을 집

필하면서 특히 신간회가 점차 힘을 잃어가는 상황을 문제 삼고 당시 조선사회의

엘리트와 대중들이 정돈 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지停頓

적하였다 그는 이러한 침체상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이미 금이 간 독립운동

전선의 통일강화 가 필요함을 계속 강조하는 한편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비타협

적 민력강화운동 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였다 그래서 그는 조선일보사의 부사장

이 되면서부터 줄곧 생활개선운동 문자보급운동 충무공현창운동 그리고 조선학

운동 등을 주창하고 또 직접 간여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그러한 비타협적 민력

강화의 취지와 목적에서 시도된 프로젝트들이었다

같은 해인 년 월 민세는 아직 해체되지 않은 신간회의 총무간사로서 광

주학생운동에 대한 민중보고대회를 개최하려다 발각되어 다시금 네 번째의 옥고를

치렀다 그리고 그가 옥중에 있는 동안인 년 월부터 그의 조선상고사관견｢

이 조선일보 에 연재되기 시작했고 년 그는 옥중에서 조朝鮮上古史管見 ≪ ≫｣

선일보 사장에 취임하였다

그는 년 월 일자 조선일보 에 만주의 조선인문제에 대한 사설을 집≪ ≫

필하여 만주지역에 만주국을 세워 지배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간파하고 만주의 조

선동포들에 대한 정치적 지위문제를 제기하고 생활대책 및 교육방침을 세워줄 것

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민세는 년 월부터 당시 중국 뤼순 의 감옥에서旅順

복역 중이던 신채호 의 조선사 관련 원고를 연재하도록 주선하였다 그는申采浩

또 이 해 여름에 주변의 친구들과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에 올라 천지를 바라보며

천관우 앞의 글 쪽

박찬승 년대 안재홍의 민세주의론 정윤재외 민족에서 세계로 민세 안재홍의 신민족｢ ｣  

주의론 봉명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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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몸이 울어 울어 우뢰같이 크게 울어 망천후 사자되어 온누리 놀래고저 하는

시조를 읊으며 불운하고 답답한 조국현실에 대해 울분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제는 조선일보의 사설과 편집태도를 트집 잡아 민세가 만주동포구호

의연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씌어 다시 검거하였고 이에 민세는 곧장 조선일보

사장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으로 안재홍은 다섯 번째로 징역 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년 월 미결통산 으로 출옥하였다 이후 그는 나빠진未決通算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등산을 다니거나 조용히 독서하며 요양하였다 그리고

년부터는 정인보 와 함께 정약용의 문집 여유당전서 의 교열작업에鄭寅普   

착수하였으며 조선일보 와 잡지 신조선 에 다산을 소개하는 여러 글들을 발≪ ≫   

표하기도 함으로써 문화운동 차원의 비타협적 항일활동을 지속하였다

한편 민세는 년 월부터 년 초까지 조선일보의 객원논설위원으로 민｢

세필담민중심화과정 민세필담속 문화건설 사의 사회와 자연성 기대되｣ ｢ ｣ ｢ ｣ ｢ ｣ ｢

는 조선 국제연대성에서 본 문화특수과정론 등과 같은 글들을 쓰면서 우리｣ ｢ ｣

민족의 문화적 전통을 진지하게 재검토하고 재발견함으로써 일제하의 암흑 속에서

도 민족의 활로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년 월 민세는 중국 난징 에 있는 민족혁명당의 김두봉과 연南京

락하여 청년독립운동가의 양성을 위해 국내에서 정필성 외 명의 청년을 중국 항

조우 의 군관학교 항공과에 밀파하려다 발각되어 종로경찰서에 구속당했다杭州

이것이 소위 군관학교학생사건이었고 민세로서는 여섯 번째 옥고였다 그러나 민

세는 복역 중 년에 보석되어 고향인 평택의 두릉리에 칩거하면서 조선상고 

사감 을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이 책에서 민세는 기자조선고 부여조선고 부 ｢ ｣ ｢ ｣ ｢

루신도 불함문화론 조선상대 지리문화고 등과 같은 글들을 씀으로써 조선｣ ｢ ｣ ｢ ｣

의 역사와 철학 및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서술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당시 민세의 역사서술 작업은 오늘날 흔히 보는 걱정거리 별로 없는 편

안한 학자들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가족의 불행과 일본 경찰의 계속

되는 감시 그리고 편집 검열과 구속이라는 역경 속에서 진행되는 고난의 행군이

었다 보석 으로 고향에 머물 때인 년 월 민세는 경제적으로 곤핍함 속保釋

정윤재 앞의 책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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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를 뒷바라지하던 부인 이정순과 사별하였다 그리고 장남 정용의 결혼식을

며칠 앞둔 년 월 민세는 흥업구락부사건 에 연루되어 장택興業俱樂部事件

상 유억겸 최두선 변영로 등과 함께 또다시 구속되었다가 개월 만에 풀려나왔

는데 이것이 일곱 번째 옥고였다

그래서 민세는 장남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불행을 겪었는데 그러나 그

는 앞서의 군관학교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확정되어 징역 년을 선고받아

또다시 서대문형무소 독방에서 여덟 번째로 복역할 수밖에 없었다 민세는 감옥

에 있으면서도 주야겸행으로 민족사 관련 원고 집필을 쉬지 않고 계속했고 형을

마치고 난 다음 년부터 고향 두릉리에 와서 지내면서도 줄곧 조선상고사감  

의 집필에 몰두했다 결국 그는 년에 조선상고사감 을 마무리했고 곧이어 고  

향에서 계속 지내면서 조선통사 의 집필을 시작했는데 이는 그가 만주사변이 터  

진 이후 정치로써 투쟁함은 거의 절망의 일이요 국사를 연찬하여 써 민족정기를

불후에 남겨놓음이 지고한 사명임 을 자임 했던 자신의 뜻을 그대로 실천自任

하는 것이었다

이후 민세는 조선어학회 가 주관했던 국어사전 편찬사업에 수정위원朝鮮語學會

회의 한 위원으로 참여하였는데 이 사실이 일본 경찰에 의해 발각되어 년

월 그는 다시 체포되어 함경남도 홍원경찰서에 수감되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이

자 아홉 번째의 옥고였다 이 때 일경은 민세의 발목에 기둥나무같이 커다란 족쇄

를 채우고 영하 도의 추운 감방에 가두었는데 이것으로 민세는 대장에 냉상을

입어 후일까지 늘 속이 안 좋아 고생했으며 코끝에 동상이 걸려 빨갛게 변하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심한 정신적 고문까지 당했지만 그는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하여 주변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당시 일경은 조선어학회의 이극로 간사장도 체포하였는데 잔인하게도 민세로

하여금 그를 심문하게 하면서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그의 뺨을 때리라고 강요했

다 뺨을 치자니 아무리 강요된 상황이라도 친구 간에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요

안 때리자니 자신이 고문을 받아야 할 것이라 진퇴유곡이었다 그러나 민세는 정

색을 하며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저 친구의 뺨을 칠 수가 없소 하고 의연한 태도로

위의 책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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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의 요구를 거절했던 것이다 년 월 민세는 불기소처분으로 풀려나와

하향했지만 감방에 갇혀있는 동안 비참한 조국현실과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하여

차라리 한 많은 고국을 떠나버리고 싶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기도 했다

년 봄 민세는 몽양 여운형을 그의 고향집으로 찾았다 거기서 민세는 몽양

으로부터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 지하운동을 함께 하자는 요청을 받았지만 그 필요

성을 느끼지 못해 거절하였다 그가 년 말쯤에 대종교 의 경전중 하나大倧敎

인 삼일신고 을 해설한 삼일신고주 를 탈고한 것을 보면 이 때 민세는 정치활    

동보다 역사 및 철학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어 했던 것 같다 그리

고 제 차 대전이 끝나가는 동안 일제는 민세와 같은 협력거부 민족지도자들을 회

유하며 대화숙 이나 도청에서의 강연을 요구받았지만 일부러 수염을 기르大和塾

고 다니면서 나이가 들어 건강이 안 좋다고 핑계 대며 거절하였다

몽양과 함께 총독부의 요인들과 만나 전후의 사태수습과 유혈방지대책을 협의

하기도 하였지만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일본의 패망 이 멀지 않았음을 강조敗亡

하면서 전후 치안유지에 협력하는 조건으로 민족자주 호양협력民族自主 互讓協

마찰방지 의 원칙을 제시하며 몽양 및 자신에게 일정한 언론과力 摩擦防止

행동의 자유 를 허용할 것을 제의하는 등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였다

그리고 년 월 하순에 총독부 측은 다시 사태수습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차후에 일본의 공작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민족대회소집 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냉담하게 대응했다 그래서 민세는 전쟁이 끝나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일본에 의해 계속해서 감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암살위협까지 받아 좀처럼 서울의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고향에도 내려가지도 못한 채 서울에서 숙소를 여기

저기로 옮겨 다녀야 했다

년대 초부터 해방이전의 식민지시대를 이렇게 감시와 투옥이 계속되는 고

난 속에서 지냈던 민세는 년과 년 사이 조선일보의 객원으로서 민족정체

성 유지를 위한 문화운동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설과 시평을 자주 썼고 이후로

이희승 민세선생을 추모함 선집 쪽｢ ｣   

정윤재 앞의 책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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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로 고향에 칩거하면서 역사와 철학관련 저술에 집중하였다

그래서 다음 절에서부터는 그가 객원으로 썼던 글들을 중점 분석하면서 그가

년대 식민지조선의 정치적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고 동시에 한민족의 총체적

인 정치사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신간회 해체 전후부터

줄곧 제기되었던 공산주의계열의 몰민족적 국제공산주의 노선과 소위沒民族的

황민화 를 앞세웠던 일제의 강압적 동화정책에 직면하여 그가 각각 어떠皇民化

한 논리와 대책으로 대응했는지를 살피기로 할 것이다

년대 식민지조선 인식과 민족사 비판 정치적 평가III. 1930 :

민세는 그가 정열을 기울여 활동하던 신간회가 공산주의자들의 책동으로 해산

되면서 매우 커다란 심적 고통을 받았다 당시는 일제의 강압적 식민통치가 문화

정치 로 그 얼굴만 바꾸어 집요하게 기획되고 추진되면서 한민족 소멸의文化政治

목표로 간단없이 내닫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민세는 스스로 한 사

람의 언론인으로 계속해서 논설을 집필하며 현안들에 대한 자신의 주견을 발표하

였다

그 자신이 공식적으로 논설위원이나 책임 있는 부사장 혹은 사장직에 있지 아

니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아니하여도 큰 흠이 되지 않을 처지

이었는데도 스스로 객원 으로 나서 조선일보 에 기명논설을 쓴 것이다客員 ≪ ≫

이는 자신의 산문기자나 혹은 논객의 생애 도 다 끝난 처지였지만 점점 다가오는

일제의 동아대침략 을 심각하게 고민했던 민세의 상황인식과 사명감東亞大侵略

에서 비롯된 투쟁이었으며 그것은 그대로 그 자신이 권하고 추진했던 비타

협적 민력양성운동 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 절에서는 년대 당시의 식민지조선

에 대한 민세의 상황인식과 한민족사 전반에 대한 정치적인 평가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민세는 년 월에 쓴 한 사설에서 당시 조선사회에는 민중적 또는 민

안재홍 민세필담민중심화과정 선집 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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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적 다대수의 선택된 의사를 집중 수립 및 구현할 조직체組織體 가 존재하지

않음을 비통하게 생각했다 그는 정치적 실제사는 관념적인 시경 과 달라서詩經

최고의 이상경 이나 최후적인 목표를 저 건너에 보면서 항상 일상적인 실理想境

천이해 에서 그 당면적 경중 과 완급 을 저울질하면서 통제적實薦利害 輕重 緩急

인 정책의 구현을 파악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 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년대의 식민지조선에는 그러한 실천적 기능과 책임을 맡아 민중을

이끌어갈 주체세력이 없었다 다만 동아일보계열의 인사들이 자치를 통한 민족개

조를 내세우며 총독부당국과 긴밀한 친선 협조관계를 유지했고 공산주의자들에

게는 이념중심의 국제주의적 연대투쟁이 가장 효과 있는 항일운동인 것처럼 여겨

졌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민세는 당시의 조선사회가 직면한 어려움을 난 三

이라 하여 다음 세 가지로 지적하였다難

첫째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희생돌진 하는 것이 존경받을만한犧牲突進

것이긴 하나 무계획적이고 비과학적이며 비구체적인 반사적 급진 의 존재急進

는 전체적 국면에 중대한 장애가 된다 둘째 조선의 지식인들이 갖가지 곡절과 수

난을 감수해서라도 시국광구 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과감하게 나서지時局匡救

아니하고 몸을 사리어 안전한 땅에만 골라 다니려 하는 보신주의적保身主義的

처신을 하고 있다 즉 민중을 수난에서 구하고자 떨쳐 일어서는 존귀한 지도자

가 부재하다 셋째 조선인이 근대이래로 격심한 국제경쟁에서 일단 실패하여 식

민지로 전락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문화적 정치적 부흥의 도정 을 밟아

나아가고자 하나 일본 총독부 관리들이 이를 허용하지 않고 목전의 이해관계에 좌

우되는 중우적 인 여론만을 따라 통치하고 있어 조선의 미래를 담보衆愚的 擔保

할 정치의 신기축 이 만들어질 가능성과 기회가 없다新基軸

다음으로 민세는 일제의 한민족말살을 의도한 동화정책으로 초래된 민족정체성

의 위기로 그야말로 역사적 난국 을 당한 지경에서 한민족 구성원 각자는難局

각별히 냉정하고 또 치열함 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일제의 강압통치

에 처한 조선민족에게는 정치적 사회적 투쟁보다도 우선 당장 은 문화當場 文

안재홍 조선인과 의사통제 문제 조선일보 년 월 일자 사설 선집 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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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로의 정력집중化 精力集中 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일제의 강압정치 속에서 당시의 침체된 조선사회를 일컬어 정돈 하停頓

였으되 생장 하는 조선사회 아니 생장하는 정돈 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비록生長

당장은 낙오되고 후진된 상태에 있지마는 조선민족은 우량한 문화민족 으로서의

가능성과 능력을 보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즉 민세는 일제 강압통치 속에서

식민지조선이 비록 낙후되고 정체되었다 할지라도 반만년 이어져온 민족문화가 계

속 생장하여 자라게 함으로써 장래의 희망을 기약하는 것이 당연한 일라고 확신했

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세가 우리의 역사와 현실을 맹목적으로 긍정하거나 옹

호 했던 것은 아니다 비록 한민족이 식민지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한민擁護

족의 정치사적 경험과 당시 한민족이 감당해야만 했던 현실적인 처지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냉정하게 평가하고 비판하였다 즉 한민족이 역사적으로 허구한 세

월 선진적인 문화민족의 기록 을 지녀 현대 동방문화 의 연수 처東方文化 淵藪

럼 되어있는 지나문화 의 형성과 발전에 조선인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支那文化

기여했으며 일본문화 의 근간부 에 있어서 그 조선적 기日本文化 根幹部 朝鮮的

본요소가 선명 하게 배어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된 급격한 국제풍

진 에 조선은 비통하게도 체사적 방호자 의 구실 밖에國際風塵 替死的 防護者

하지 못하여 오늘날 목하에 도리어 후진낙오자의 침윤한 경지에서 신음 하呻吟

고 있다고 보았다

한민족이 고려시대에 몽고인들의 침략에 수백만이 생명을 버리면서 여년을

저항하여 버티어낸 것은 세계사상 에 있어 둘을 찾기 어려운 조선인 특世界史上

유 의 강용 한 본질 을 증명한 사례다 그 외에 흉노 연 한 위 선비特有 强勇

수 당 요 금 왜구 등의 침략으로 시련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민족만은 그대로 남아있는 한편 한민족을 침략했던 민족들은 지금 다 사라지고

그 존재가 흔적조차 안 보이는 것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다만 한민족은 고대

이래 중국 송화강 백두산 요하 들을 포괄하는 광대한 지역에 정치적 지리적 불

안재홍 민세필담민중심화과정 선집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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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함 때문에 통일민족국가 를 건설하지 못했고 조선시대에는 그 영統一民族國家

토적 권역을 한반도라는 조그마한 소천지 에 국척 하여 스스로 진취小天地 跼蹐

의 길을 막았던 역사적 사실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다進取

요컨대 민세는 어느 외국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조선인은 실로 청명 하고聰明

강유 를 겸한 인민 이어서 만일 정치가 그 마땅함을 얻으면 장래 반드시剛柔 人民

유위발전 의 날이 있을 것 이지만 년대 중반 현하조선의 형편은 반有爲發展

대로 정치가 마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하치않은 인민 으로 전락해人民

있다고 인식했다

그리고 조선의 과거사에 있어서 그가 생각했던 마땅치 못했던 정치란 첫째 고

대에 있어서 고구려가 한족 과의 대립에서 패배하여 민족 대통일의 운동과漢族

거대한 의도 가 좌절되었던 것이고 둘째 국제적 접촉과 교류가 빈번하였던 신라

및 고려시대와 달리 조선왕조의 쇄국고립 과 존명자안 의 정鎖國孤立 尊明自安

책 으로 국제적 경쟁력이 약화되고 백전항쟁 의 기백이 소실된 것이다百戰抗爭

그래서 민세는 고려시대 인종 당시 묘청 정지상 등 서경천도 와 칭제건西京遷都

원 으로 영속자주할 것을 도모했던 독립자존파 와 신라 통稱帝建元 獨立自尊派

일기 이후 존화자굴 의 정책을 내세웠던 김부식 등의 한화파尊華自屈 漢化派

사이의 역사적인 일대 충돌이 불행하게도 후자의 정치적 승리로 결말지어진 것이

야말로 조선역사 일천년래 의 최대사건 이었다고 규정했던 단재 신채호一千年來

를 각별하게 다시 언급했던 것이다

국제공산주의운동 비판과국제적 민족주의IV. “ ”

년대에 들면서 일제의 동화정책과 공산주의자들의 국제주의운동에 직면했

던 안재홍은 무엇보다도 세계문제 의 일반은 민족문제 의 형世界問題 民族問題

태 로 전개되고 있다고 먼저 지적함으로써 어떠한 경우든 민족차원의 문제제기와

위의 글 선집 쪽  

위의 글 선집 쪽  

위의 글 선집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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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래서 가까이는 만주 에서 수난을 당하滿洲

고 있는 조선동포의 어려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조선인은 민족애民

의 차원에서 심각한 반성의 필요가 있으며 잠자고 있는 전조선적族愛 前朝鮮的

민족애 를 일깨워 민족의 불행을 떨쳐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이른 바 민족적 인 것 이 역사적으로는 이미 때늦은 세기적 유물民族的

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식민지조선의 현실에서 아직 그 선양 및 순화宣揚 純化

를 요하는 당면 중요한 현안 인 것을 맹성 해야 한다고 주장했當面 懸案 猛省

다 그러면서도 민세는 세계인류는 다 동포 이며 인류애의 고조 는 현대高調

문명의 한 큰 추진의 방향이어야 한다 고 생각했다 즉 세계인류를 사랑한다는 것

이 그 관념에서는 좋되 실제에서는 너무 추상적 인 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각 민족 각 국민이 세계적인 또 인류적인 처지에서 공존 과 호애 를 목共存 互愛

표로 하는 데에 현대인의 진면목 이 있는 것 임을 상기시켰다 따라서 존眞面目

귀한 역사적 생산물 인 민족애의 처지에 굳건히 서면서도 국제주의적國際主義

인류애의 대도로 나아감 이 현대인이 취할 바라고 정리하였다的

더군다나 어느 한 민족이 쇠망하거나 낙후된 처지에 있을 때 이를 극복하고 생

존하기 위한 투쟁적인 역량 을 가지려면 반드시 동류의식 연대의식 그리고 정

열에 의해 그 구성원들의 의식이 심화되거나 단일화 되는 민족주의적 세련과정

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洗練過程

공산주의자들처럼 관념적이고 공식론적 인 국제주의 로 민족公式論的 國際主義

의 처지와 민족문화를 고려하지 않거나 혹은 무시하는 국제적 연대운동을 추진하

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은 반드시 민족에게 심상치 않은 불행 을 자초할不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세는 년 월에 쓴 세계로부터 조선에 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서양

에서는 영국 문호 웰즈가 그의 소설 미래의 형상 에서 말했던 이른 바  

세계일가 의 이상 이 오래전부터 일상화되어 있었고 또 오늘날世界一家 理想

안재홍 병화 만난 재만동포 선집 쪽 참조｢ ｣   

안재홍 국제연대성에서 본 문화특수과정론 선집 쪽｢ ｣   

안재홍 허구한 동무민족애는 존귀 선집 쪽 참조｢ ｣   

안재홍 국민주의와 민족주의간과치 못할 현하경향 선집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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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하 비약 하는 인류문화는 싫거나 좋거나 세계일가 의 시대目下 飛躍 世界一家

를 향하여 달음질치는 것 이라 인식하였다

그리고 조선민족과 같이 국민적으로 역경 에 빠진 민족 으로서는 그러한逆境

역경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하루바삐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는 시기가 도래하기를

갈망할 수도 있겠지만 첫째 객관적인 정세로 보아 세계일가의 시대가 그리 쉽게

우리의 입에 맞는 떡 으로 등장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요 둘째 아무리 불리한

처지의 후진민족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의식적인 각고의 노력 없이 그저 세계일가

의 시기만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일종의 거지심리 에 다름 아니어서 세계일가사

상에 민족의 미래를 기대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궁극적으로 일원화의 방향으로 전개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각 민족은 그러

한 세계적 맥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주적이고 독창적으로 발전하는 것이世界的

기 때문에 각종 모순과 문제점들은 이론적 논쟁차원에서가 아니라 줏대理論的

있는 실천과정 에서 극복되어 궁극적으로 건강한 일도성 이 역사實踐過程 一度性

적으로 성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같은 맥락에서 민세는 민족적으로 최악의 처지에 있는 당시의 조선에서 현

실을 정관 치 못하는 관념적 경향 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공산주의正觀 觀念的

자들에 대해 현실성 없는 마르크스주의적 세계통일론과 그에 따른 국제주의 정치

운동보다도 세계 로부터 조선 에 재귀 하는 문화적 작업 이야말로世界 朝鮮 再歸

민족이 처한 정치적 국가적 모순을 극복하는 현명한 방도라고 주장하였다 그리

하여 그는 과거 조선시대에 관념적인 친명 사대주의론에 사로잡혀 조국과親明

민생을 수호하지 못하고 국가적 대계 를 그르쳤음을 다시 언급하면서 공산주大計

의자들이 역사과정이 최악 한 경우에는 다만 문화운동 인 개량적最惡 文化運動

공작 에도 스스로 도피하지 않는 것이 진지 혈성인 의 책무工作 血性人 責務

임을 적극 환기시켰다

그리고 민세는 공산진영이 민족의 처지와 민족문화를 무시하고 부인하는 경향

을 보인 것에 대해 조선일보에 기고한 기명논설들을 통해 그러한 주의 주장들이ᆞ

논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일일이 지적하였다 당시 국제공산주의운

안재홍 민세필담 속 선집 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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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깊숙이 연관을 맺으며 활동하던 국내 공산주의자들은 스스로 당대조선에서

가장 급진적인 선구자로 자임 하면서 조선적 혹은 민족적 전통 의自任 傳統

중요성을 강조했던 민족운동세력들을 소부르적 배타주의 혹은 반동排他主義

적 보수주의 또는 감상적 복고주의 등으反動的 保守主義 感傷的 復古主義

로 매도하며 비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세는 그같은 단정적인 비난을 정면으로 부인 하였다否認

즉 민세는 아직 후진 에 처해있는 국민이나 민족의 경우 민족주의적 이니셔後進

티브가 얼마든지 진보개혁적이고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충분한 의의 를 지닐意義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컨대 구한말의 갑신정변 이 미약했고 성공적이甲申政變

지 못하여서 비록 여러 가지 면으로 평가되고는 있지만 그것은 청국 의 봉淸國

건적 제국주의 에 반항하여 조선적 인 무엇을 의도하는封建的 帝國主義 朝鮮的

진보적 인 것인 한편으로 세계적 인 진취를 추구 했던 의미 있는 시進步的 世界的

도였으며 또한 그것은 메이지유신 당시 일본국민들이 스스로의 자각을明治維新

통해 개국진취 라는 세계에의 개방을 열렬하게 추구했던 것을 표본삼開國進就

아 추진되었던 거사 였다고 평가했다擧事

다만 그러한 민족적 차원의 시도들이 국제사회에 의미 있는 적지 않은 파동波

을 일으킬 경우가 있고 오로지 특수한 민족적 처지에서 다만 진정한 재각성動

의 단계로만 되어 다음날의 세련된 생활집단으로서의 일정한 문화적 탄력再覺性

을 함축하는 데에 그치는 경우가 있을 뿐인 바 민세는 식민지조선에서의 민족

문화적 운동들은 바로 후자와 같은 사례에 해당할 것으로 간주하고 그 현실적 필

요성과 장기적 효과를 강조하여 변론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민세는 세기 현단계 인류문화의 특징을 첫째 각 민족이 세계적 대

동 의 방향 으로 나아가는 것 둘째 각 민족이 이러한 세계차원의 국제주의大同

적 경향 하에 있으면서 오히려 각각 각자의 민족문화 로서 순화民族文化 純化

심화 하려는 의욕 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 등 두 가지로深化 意慾

판단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 있어 각 국민들이 취해야 할 가장 온건타당한

태도 는 민족 으로 세계 에 세계 로 민족 에 교호 되고民族 世界 世界 民族 交互

안재홍 미래를 지나 금일에 선집 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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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되는 민족적 국제주의 국제적 민족주의調合 民族的 國際主義 國際的 民族―

主義 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그는 어느 국민이나 국가든 국제사회의 떳떳한 주체로서 서로 왕래교통하며

주고받고 다투고 배우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이 연속되는 속에서 각각의 향상과

발전이 있고 획득 과 생장 이 있는 법이므로 설령 인류의 문화가 급속獲得 生長

하게 진전되어 머지않은 장래에 국가와 민족의 계선 을 철폐하는 시기 가界線

온다 할지라도 금일 에 오인 은 우선 세계 의 일민족 으로今日 吾人 世界 一民族

서의 문화적 순화향상 의 길을 강맹 하게 걸어가고 있어야 한다고純化向上 强猛

생각했다

그래서 민세는 세계의 모든 독자적인 민족들이 하나의 가족처럼 교류하고 통합

되어야 한다는 당위 를 생각하면서도 그러한 세계적 당위차원으로부터 조當爲

선현실에 로 귀래 하여 그러한 당위 때문이라도 당장 식민지상태에 있는 조歸來

선의 불행을 극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 미래에 모

든 인류의 공통 된 비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미래의 비젼를 지나 조共通

선의 현금에 서 조선의 한계적 상황을 진지하게 재인식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서 민세는 시간과 공간차원에서 미래의 지구사회에서 기대되는 세계

적 대동 에의 인류공통의 희망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비젼은世界的 大同

각 민족들이 정상적으로 상호 왕래 교통하는 가운데 자주적인 문화적 성숙成熟

을 바탕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논지에서 민족주의든 국제주의든 두 차원 사이

의 상호작용의 주체인 각 민족들의 줏대 있는 인식과 선택에 기초해서 대내외적

위의 글 선집 쪽  

이러한 민세의 생각은 헤르더 의 문화민족주의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

다 헤르더는 민족을 특정지역에 자리 잡은 구체적인 존재인 동시에 언어 예술 관습 등을 포함

하는 형이상학전 문화의 범주에서 이해되는 대상으로 간주하였으며 자신만의 고유한 문화를 보

유한 각 민족만이 전 인류의 조화로운 발전에 공헌한다는 명제를 근간으로 민족주의와 국제주의

의 조화 혹은 양립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헤르더의 문화민족주의는 민족주의에 있어서 문

화적 요소를 부각시켜 민족주의의 정치적 측면을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시켰고 문화가 단순히 비

정치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조직 원리의 유기적 구성부분임을 입증하였다 헤르더의 문

화민족주의에 대해서는 박의경 헤르더 의 문화민족주의 열린 민족주의를 위한 시론｢ ｣  

한국정치학회보 제 집 호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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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을 강구하는 국제적 민족주의 혹은 민족적 국제주의 가 당대 식민지조선이

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민세는 또 이제까지의 인류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바탕으로 생각할 때

단위민족의 발전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명제는 각 민족은 일정한 정치문화적政

공작 을 겪으면서 자유로운 혹은 자동적 인 국제화과정治文化的 工作 自動的

을 성취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國際化過程 그래서 문화의 국제화 혹은 다원

적인 발전은 단기적이고도 인위적인 어떤 종류의 강압적 혹은 관념적强壓的 觀

조치들보다도 민족마다 각기 다른 구체적인 모멘트 즉 발전단계에서 목전念的

의 시공간적 현실 에 적절히 들어맞는 방식이 적용되고 응용되면서時空間的 現實

성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같은 불교라 할지라도 스리랑카의 불교와 버마의 그것이 다르며 서역

과 몽고의 불교는 또 중국의 그것과 다르며 일본의 불교는 또 조선과 중국의 그

것과 다르다 그리고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다 같은 기독교라 할지라도 북구라파

의 기독교는 다분히 철학적이되 남유럽지역의 기독교는 우상숭배적 성격이 강하

다 그 뿐 아니라 유럽의 브르적 데모크라시 도 그 실용적 양태와 방식이 서로

다르다 영국의 팔러멘트 와 미국의 콩그레스 가 그 조직운용

면에서 동일하지 않으며 독일의 라이히스타크 나 프랑스의 샹브르 데

데쀼뗴 역시 영국이나 미국의 그것과 다르다 또 스위스의

연방의회인 분데스페르잠룽 은 스페인의 연방의회인 코르테

스 와 다르다 소련의 두마 는 과거 제정러시아의 그것을 새로이 개

편한 것이다 이렇게 각국의 의회제도도 각 민족이나 국가의 문화적 배경과 정치

사적 경험에 따라 제각각 다른 것이다

인류의 역사발전과정을 볼 때 지구상의 여러 나라들이 동일한 문화적 배종과

동일한 사회적 단계를 거쳐 사회경제적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어김없이 일

정유형의 사회문화적 단계를 나타내는 것이니 이것이 인류문화의 보편적 모습이

고 역사발달의 국제성이다 그러나 나라마다 그 속도가 빠르거나 완만하며 그 적

안재홍 미래를 지나 금일에 선집 쪽｢ ｣   

안재홍 국제연대성에서 본 문화특수과정론 선집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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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방법에 있어서 어떤 나라는 노련하나 다른 나라는 서툴고 조솔 하다 이것粗率

은 각 나라마다 그 풍토 인정 역사전통 이 결코 기계적으로 균일할 수 없음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제성 은 천하일률 이 아니요 특수성 은國際性 天下一律 特殊性

고립유아 가 아닌 것이니 현대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국경이 해소孤立唯我

되고 세계가 축소되어 장차 세계는 단일평준 의 지구사회로 전환된다 할單一平準

지라도 문제는 그러한 비젼의 추상적인 내용에 있지 아니하고 상대적 실천과정

에서의 시간과 방법 그 상호관계의 적응 여하 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정치

적인 과제로서의 민족문화차원의 제운동과 노력들은 이 땅에 있어 아직 그 선…

양 및 순화를 요하는 당면 중요한 현안 인 것 을 깊이 성찰하고 명심하여야懸案

한다

그리고 무릇 정치문화적 생존노력 은 일순간의 연극이나 한 차례의 우연한 교

전으로 끝날 수 없는 중대한 사업일진대 이러한 작업은 식민지조선의 전면全面

과 전선 에서 때와 계제 에 따라 백도공진적 으로 한결같이全線 階梯 百道共進的

추진되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다 이는 조선민중이 각 길로서 한곳에 라는 말의

뜻에 따라 조선인 각자는 각각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힘써 나름대로 정치문

화적 공작을 실천하여 험난하고 아득해 보이는 정치적 자주독립의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임을 표현한 것이다

일제의 강압적 동화정책에의 비판적 대응V.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세는 과거와 당시의 조선역사를 줏대 있고 책임

감 있는 정치리더십의 빈곤이란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주권을 상실한 채

일제의 강압정치로 시달리고 있는 식민지조선에서의 민족문화운동의 필요성과 정

당성을 일관되게 변론하였다 즉 어느 국민이나 민족도 그 자연풍토적 토대土臺

위의 글 선집 쪽 참조  

년 신년사의 주제였음

안재홍 국제연대성으로 본 문화특수과정론 선집 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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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역사적인 경험 과 문화전통 그리고 국제적 인 제세력經驗 文化傳統 國際的 諸

및 문화와의 교섭이 상호교차 되고 영향 을 주고받는 가운데勢力 相互交叉 影響

정치적 성쇠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든 조선인이 그 전통傳統

과 습속 생활방식 등 민족문화 를 향상 순화習俗 生活方式 民族文化 向上 純

정화 앙양 시키고자 하는 것은 합리 한 일 이고 또 그러한化 淨化 昻揚 合理

과정을 거쳐 사회적 정치적 멈춤없는 진경 즉 정치적 독社會的 政治的 進境

립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천하 의 공도 이어서 내외의 모든 사람들이天下 公道

함께 찬성할 일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민세는 결코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드러난 문화적 특징들을 아무런 비

판적 성찰 없이 옹호하거니 미화하지 않았다 그는 주요 언론인이었고 당대의 대

표적인 지식인으로서 민족문화운동을 주장하고 실천해야했기 때문에 도리어 한민

족이 그 문화적 특성으로 지닌 결함과 문제점들을 신랄하게 들춰내었다

그는 우선 우리 민족의 문화적 특성 혹은 민족성 차원에서 우리 민족성의 병

폐 를 무기력함 불관용함 관념적임 지속성이 부족함 그리고 비조직적임病廢

등 다섯 가지로 지적하였는데 이를 자세하게 살피면 다음과 같다 중국 대륙

쪽으로 세를 떨쳤던 고구려 백제 발해 일본에까지 높은 수준의 문화를 전했던

신라 그리고 거란족을 물리치고 원나라에 대해 끈질긴 저항을 보였던 고려의 역

사를 볼 때 조선인들의 무기력 함은 결코 그 천질 즉 변하지 않는無氣力 天質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청과 일본에 의해 시달리고 패망했던 조선왕조 시대

의 열악 했던 정치사에서 비롯된 것이다劣惡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병폐는 불관용 인 바 이는 곧 중화적不寬容 中和的

태도를 잃음 으로 협동과 호애가 부족한 바 이다 그 결과 완고한 자기주관에

매달려 현실파악이 미비한 채 정확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여 결국 비실용주의적

또는 비실천적인 과오에 빠지는 것이다 이러한 불관용의 사례들은 고려 말 조선

왕조 창건시기와 이후의 조선시대에 파당간의 권력투쟁들에서 자주 목격되었던

안재홍 민세필담민중심화과정 선집 쪽 민세는 해방된 직후인 년 월에 낸 신민｢ ｣    

족주의와 신민주주의 민우사에서는 이러한 그의 역사관을 종합적 유물사관 이라 불렀다 

안재홍 조선인의 처지에서 선집 쪽｢ ｣   

안재홍 민세필담민중심화과정 선집 쪽 참조｢ ｣   



년대 안재홍의 문화건설론

바이다

한민족의 또 다른 병폐는 관념적 인 비현실성 으로 특히 정觀念的 非現實性

치적 지배자들이 공리사쟁 에 휘말려 조선왕조의 분열과 패망이 재촉空理私爭

된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다 예컨대 최영경 정개청 등 수많은 선비들이

도륙 의 화 를 입고 성웅 이순신이 불과 몇몇 사람의 필설 로屠戮 禍 筆舌

나수국문 의 액 을 당하며 현실감각이 남달랐던 정치가 최명길의囚鞠問 厄挐

수호방란 의 책 이 사대 의 명분만 앞세우던 반대파들에 의해修好防難 策 事大

좌절되었던 것 남이와 김덕령이 모두 그 무용 이 출중 하였던 탓으로武勇 出衆

모두 형살 당한 것 고풍달식 했던 박지원과 홍대용이 스스로 세刑殺 高風達識

속과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일생 을 감가 즉 때를 만나지 못해 뜻을一生 軻轗

이루지 못하였다 또 정약용과 이가환 등은 스스로 우국경세 의 선각자憂國經世

였던 이유로 파소쇄란 의 상란 에 빠졌었고 태서先覺者 破巢碎卵 喪亂 泰西

의 문물을 수입하여 민국도현 의 액 을 풀기 를 모의했던 홍봉주와 남民國倒懸 厄

종삼은 복종절사 위노위비 하는 참화 를 당하였다覆宗絶祀 爲奴爲婢 慘禍

마지막으로 민세는 우리 민족의 또다른 심대한 병폐를 지속성 의 부족持續性

으로 꼽으면서 이와 함께 비조직적 이고 불협동적 인 결不足 非組織的 不協同的

함이 병존한다고 지적했다 즉 조선인들에게는 하나의 목표를 내세우고 거기에

전력량 을 집중 하여 그 필성 을 기하는 관철 의 힘이 매우全力量 集中 必成 貫徹

부족하고 언제나 겨우 신 으로부터 신 에의 무기획 한 사시랑이 여新 新 無企劃

행에 바쁜 것 같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병행되는 큰 결함이 바로 조직적 협동력이 매우 빈곤한 것 이

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지난 근세 수백년간 지속되었고 현대의 각 개인 차원에서

도 목격되는 바이다 그리고 그 오랫동안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아직 제대로 된

조선유학사 의 저작이 없으며 기독교 가 수입된 지 년이朝鮮儒學史 基督敎

넘었는데도 아직도 능력 있는 종교지도자가 없다 그리고 민족주의 공산주의 무

정부주의 등 각종 정치적 이념과 노선성의 변동과 전환이 매우 잦은데도 아직 각

계에 존경할 권위자 가 매우 드물다 그러나 민세는 이상과 같은 병폐들權威者

위의 글 선집 쪽 참조  

위의 글 선집 쪽  



정신문화연구 제 권 제 호  

이 원래 우리 민족이 선천적으로 지녔던 숙명적인 결점 이 아니고 다만 우缺點

리가 생존의욕에 포만한 적극적인 혈성 의 기백이 부족한 가운데 역사를血性

이어오며 형성된 역사적 산물 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민세는 우리민족이 시운

개척 의 일념 을 가지고 노력하면 그 실천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이時運開拓 一念

러한 병폐들을 극복 청산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특히 강압적인 동화정책 하에서 한민족의 존망이 걸린 정체성 위기를

인식했던 민세는 한편으로 식민당국으로 하여금 민족고유문화의 유지를 허용하는

정책으로 나갈 것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암울

한 환경 속에서도 신생조선 에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시련을 견暗鬱 新生朝鮮

뎌내며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그는 우주만물 과 천하 의 대소사 는 모두 시공 에宇宙萬物 天下 大小事 時空

의연 치 않음 이 없고 인류역사에서의 각종 성패흥체 가 결국은依然 成敗興替

모두 환경과 역사와 거기에 생동하는 인과 에 의하여 귀결 되는 것이因果 歸結

니 이것을 무시하고 인위 의 힘으로 함부로 그 사이에 독단 할 수 없는人爲 獨斷

것 이라며 일제 의 강제적 인 한민족말살정책을 비판했다日帝 强制的

그리고 역사상 알렉산더 대왕이나 시이저 그리고 징기스칸과 나폴레옹 황제가

무력으로 세계의 통일을 꿈꾸었으나 모두 망상 으로 그쳤으니 현명한 정치妄想

가는 이같이 이세 에 어그러지고 시대에 역행 하는 억지 를 피할 것이理世 逆行

라고 충고하였다 동시에 국가나 민족 사이의 관계에서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급ᆞ

속한 계기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문화적 공작 에서는 급진적

인 인위 가 가장 절제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민족 이란 역人爲 節制 民族

사적 으로 또 문화적 으로 동일 한 정신적 존재인 것을歷史的 文化的 同一 精神的

상호에 의식 하는 사람들의 총체 로 정의했다 그리고는 민족이란 아주意識 總體

냉철 한 자연적 존재 라서 민족과 민족 사이의 관계는 강압적冷徹 自然的 存在

위의 글 선집 쪽 한민족의 이같은 결점의 지적은 그 내용에 있어서 이광수가 민족  

개조를 내세우며 지적했던 것들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세가 그러한 결점들이 잘못

된 정치사적 경험 등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후천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인식하고 또 그것은 장

차 노력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교정될 수 있다고 인식한 반면 이광수는 한민족의 단점들은 그 장

점들과 함께 내적 본성 으로 파악했고 민족적 전통보다는 서구적 가치관에 따라 개조되어야 한

다고 생각했다 이광수 민족개조론 개벽 권 호 쪽 참조｢ ｣   



년대 안재홍의 문화건설론

인 단속과 억지로서가 아니라 공동 한 이해관계 에 의한 이지상共同 利害關係 理

의 유대 에 의해서만 일정한 지속을 하는 것이요 다만 인위적으로 이것智上 紐帶

을 억지로 할 수 없는 바 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민세는 원주민족 의 습관제도를 존중히 하는 것이 현명한 정原主民族

책 이라고 강조하면서 일제 식민당국에 대해서 각 민족의 고유문화 및 현대문화

를 존중하여 원주민들이 스스로 그들의 문화를 앙양 케 하면서 따로이 그들仰揚

의 구하는 정치적 무엇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위정자의 현명한 태도요政治的

정책이라고 주문했던 것이다 또 민세는 영국이 그들의 식민지였던 캐나다의 퀘

벡주에서 프랑스 계통 주민들의 언어 습속 및 취미 감정 등을 그대로 용인하고 존

중함으로써 대영제국의 번영을 도모하고 지속시키는데 기여하였음과 반대로 비스

마르크의 독일제국이 폴란드의 포젠 주와 러시아 제국이 폴란드에 대해서

세기 중엽 이래 전연 독단적인 동화정책 을 폈으나 결국 실패하고同化政策

말았던 역사적 사례들을 지적함으로써 일본이 식민지조선에 대한 민족말살적인

동화정책을 중단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였다

민세는 이렇게 식민당국을 향하여 역사적 사례를 밝히거나 논리적인 설명을 가

하면서 식민치하에서 허덕이는 한민족이 고유문화를 지키고 계승하면서 생활하고

활동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하였다 그런 한편 민세는 당시 조선인들 사

이에 마침 높아진 향학열 은 병술국치 시기와 기미독립운동向學熱 丙戌國恥 己未

시기의 그것에 이은 제 차의 의미 있는 향학열로 문화건설獨立運動 文化建設

의 도정에 있어 매우 반가운 현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신생조선 의新生朝鮮

미래를 지향하는 새로운 몇 가지의 교육프로그램들을 제안했다

첫째 무엇보다도 교육의 민중화 와 생활화 가 절실하다 민民衆化 生活化

중화란 교육이 일부 지도층의 최고 전문적 지식의 전수만이 아니라 마땅히 일반

시민대중인 전남녀층에 확대 보급하여야 할 것 을 일컫는다 그리고 생활화란 초

중등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실사구시 및 지행합일의 원리에 따라 이론적

안재홍 사회와 자연성 선집 쪽 참조｢ ｣   

위의 글 선집 쪽  

민세는 년 당시 불어 닥친 한민족 사이에서의 높은 교육열을 경술국치 시기의 제 차 향학열

기미독립운동 당시의 제 차 향학열 다음의 제 차 향학열 이라 고 규정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평가하였다 안재홍 문화건설 사의 선집 쪽 참조｢ ｣   



정신문화연구 제 권 제 호  

지식교육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인생 생활에서의 실제 적용의 기량 을 양성技倆

함 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다

민세는 산업화에 성공한 독일에서의 실업교육 덴마크가 농업입국하는데 큰 힘

이 되었던 그룬트비히에 의한 국민고등학교 제도 러시아의 학교 공장 연계교육ᆞ

시스템 등을 예로 들면서 산업진흥과 농공상에 기여할 교육의 실시를 강조하였다

그는 초등학교 년제 의무교육 의 실시를 말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義務敎育

초등학교 년제 의무교육과 년제 간이실업학교 혹은 직업학교簡易實業學校 職

를 연계시키는 방법도 좋을 것으로 제안하였다業學校

둘째 특히 과학 기술 및 관리 분야의 간능 즉 유능한 간부를 양성하는幹能

교육이 되어야 한다 조선시대의 인재교육은 주로 도학 과 문장 중심으道學 文章

로 이루어져 실생활 과는 멀었고 경술국치 이후에는 대부분 법률 정치實生活

문학 경제 등 인문학 이교육의 주류를 이루었다 그 결과 당시 건축토목人文學

의 대공사에서는 물론 간단한 석공 일이나 채소농업에서도 조선인建築土木 石工

기술자 는 안보이고 대부분 중국인이나 일본인들만 일을 맡았다 기술교육技術者

을 제대로 받지 못한 조선인들은 겨우 지게꾼과 달구지꾼들로 막노동일이나 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서둘러 과학기술 및 관科學技術

리 의 간능 이 조선청년의 지향목표 로 되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管理 幹能

당시 조선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 기사 기수 및 능력 있는 행정적 사무가등이

매우 필요할 것이니 이에 조응하는 실사구시적 인재교육이 실천되어實事求是的

야 한다

셋째 여자교육 을 확대 보급하여 모성 의 문화적 완성女子敎育 母性 을 기

함으로써 민족문화 를 지키고 흥성케 하여 민족을 구하여야 한다 민세에民族文化

의하면 현대조선 교육의 최대한 결함 은 학식만 가르치고 인간생활의 규범缺陷

교육 에는 너무 소홀하다 그리고 건강한 사회문화의 온상 이어야規範敎育 溫床

할 가정은 대부분 문화적 고갈상태에 빠져있다 조선여자들은 본래 총자 하고聰慈

재간이 있었지만 유교적 남존여비 의 풍조와 경제적 곤핍 때문에 그러한男尊女卑

위의 글 선집 쪽  

위의 글 선집 쪽  

위의 글 선집 쪽  



년대 안재홍의 문화건설론

자연스런 본성이 묻히고 대신 우악스럽고 미련스런 모성 의 소유자로 그母性

이미지가 바뀌었다 오늘날 조선의 경우 경제적 부의 증대가 중요한 사안임에 틀

림없지만 동시에 원래부터 총명하고 재주 많은 조선여성들이 지니고 있던 전통적

인 성정 의 함양 과 전수 가 이루어져야 한다性情 涵養 傳受

조선의 신문화와 조선적 정조 의 생활문화는 우선 조선의 가정과朝鮮的 情調

그 안방에서부터 북돋우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포함한 여자일반의 교

육이 그 내용과 시설 면에서 심화 되고 확충 되어야 한다 자녀교육의深化 擴充

주책임자인 어머니들을 무학 또는 천학 의 상태에 버려두고 세 어린無學 淺學

이들의 명랑하고 정상적인 성장을 바란다는 것은 큰 모순 이다 따라서 마땅矛盾

히 그들의 교육을 쇄신하여 그들로 하여금 어린이들을 착하고 귀엽게 기르도록 하

여 신생조선의 여명 을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黎明

요컨대 현대조선에는 실로 민중적으로 모성도 의 재건을 열요 하母性道 熱要

고 있다 무릇 민중의 미래는 어린이가 지배하고 어린이의 품위 는 모성이品位

지배하나니 현하에 모든 력 과 권 을 잡은 자들은 그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力 權

는 여성들의 교육으로써 모성도 를 재건하고 써 신생조선을 대망하는 생존母性道

상 의 공작 이 있어야 할 일이다生存上 工作 라고 민세는 주장했던 것이다

맺음말 하나의 평가VI. :

이상에서 검토해본 바 언론인 민세 안재홍의 년대 글쓰기와 사회적 행동

들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가지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년대의 민세는 조선이 일본제국주의의 문화정치 및 강압적인 동화정

책에 직면하여 민족의 정체성 유지와 그 지속적 존재 여부에 있어 심각한 위기危

에 처해있다고 인식하고 일제에 대한 비타협적 노선을 취하였다 그리고 이러機

위의 글 선집 쪽 참조  

위의 글 선집 쪽 민세는 이렇게 모성교육을 통한 민족정서의 보급 및 자녀교육의 향상  

을 꾀하여 민족을 암흑에서 구한다 하여 스스로 이라 표현하였다 위의 글 선집母性求族論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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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타협적 노선은 일제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글쓰기와 민족정체성 보존을 위한

사회계몽운동으로 표출되었고 이로 인해 그는 수시로 투옥되고 계속적으로 감시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민세의 문화건설론 혹은 민력양성운동은 당시의 공산주의자들과 달리

비폭력적 이었으며非暴力的 일제의 문화정책을 민족의 자치와 근대적 개조를

이룰 수 있는 호기 로 여기고 일제와 협력하여 그 실천을 추구했던 이른 바好機

문화민족주의자들 과 달리 저항적 이었다抵抗的

둘째 민세의 비타협적 문화건설론은 헤르더의 문화민족주의적 문제의식에 입각

했던 것으로 궁극적으로 한민족의 정치적 독립과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주권

이 유린되고 민족말살의 식민통치가 자행되고 있는 상황인 한 단위 민족의 즉각

적인 정치적 독립을 우선시하는 정치적 민족주의 와 단위민족의 문화적 정체성

및 유지를 중시하는 문화민족주의 는 각각 모두 나름대로의 전망과 전략으로 정

치적 독립을 추구하는 면에서 서로를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민세의 경우 그

스스로 이른바 민족자치를 위한 정치활동을 하지 않고 민족적 정체성 유지와 발전

을 위한 글쓰기와 저술 그리고 사회계몽운동에 일관되게 집중했지만 정치적 주

권이 상실되고 민족전통의 말살이 획책되는 상황에서 민세의 이러한 활동이야말로

역사의식이 동반된 또 다른 형식의 정치행위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민세는 세계일가사상 혹은 사해동포주의 가 문화적 다양

성과 정치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추구될 때 지구사회의 건강한 공동체화가 가능하

다는 견해에서 한민족말살을 목표로 하는 일제의 동화정책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민세는 민족문화와 전통 그리고 현재에 처한 입장 등을 경시하고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강령과 정책에 맹종하는 국내 공산주의자들의 주장과 행동을 비판하고

대신 오늘날의 열린 민족주의론과 상통하는 국제적 민족주의 론을 제시하였는

물론 이광수나 최린 등 이른바 자치론자들도 간디를 인용하며 비폭력을 말하였으나 식민당국과

대항하는데 위축되어 있으면서 간디의 민족주의와 그 비폭력적인 전략을 실천한다는 말은 기만

에 지나지 않았다 저 김민환역 앞의 책 쪽

이같은 견해는 최근의 한 연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박의경 민족문화와 정치적 정통성 루소｢

와 헤르더 한국정치학회보 제 집 호 쪽 정윤재 일제하 한국 지식인들의 저｣   ｢

항과 식민지 근대화론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식민지근대화론의 이해와 비판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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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그의 이러한 주장들은 오늘날 지구화시대에도 통용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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